
THE TOWN NEWS 19August 19, 2019   Vol. 1277커뮤니티 소식

존 리 후보, LA 시의회 12지구 보궐선거 승리

LA시의회에서 두 번째 한인 시의원이 탄생했다. 

지난 13일 미치 잉글랜더 전 시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

된 LA 시의회 12지구 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한인 존 

리 후보가 로레인 런드키스트 후보를 누르고 시의원

에 당선됐다. 존 리 후보는 개표 마감 결과 52%의 득

표율을 기록, 런드키스트(48%) 후보를 제치는 기염을 

토했다.

존 리 후보는 지난 6월 13일 예비선거에서는 런드키스

트 후보에 460표 뒤진 2위로 결선에 진출했으나 결선에

서 역전에 성공했다. 이로써 존 리 후보는 데이비드 류 시

의원에 이어 LA에서 한인으로 두 번째 시의원이 됐다.

존 리 당선자는 승리 확정 후“한인 유권자들이 게스

팅 보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.”며“그간 12지

구 선거에 참여한 한인 유권자수는 600여 명에 그쳤다. 

아직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에 참여

한 한인 유권자수는 평소의 세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

하고 있다.”며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한인 유권

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존 리 당선자는 또 향후 의정 활동과 관련해“노숙자 

문제 해결과 교육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, 12지구 치안 

문제 등 공약 실천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.”며“훌

륭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답하겠다.”

고 말했다.

한편 한인사회도 존 리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다.

김완중 LA총영사는“15명의 LA시의원 가운데 한인 

시의원이 2명이나 배출돼 자랑스럽다.”며“주민의 삶을 

바꾸는 시의원이 되길 바란다.”고 축하를 전했다.

LA한인회도“존 리 후보의 승리는 미주 한인사회의 

큰 경사”라며“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한 큰 계기

가 될 것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. LA한인회는 존 리 당

선자에게 '정치력 신장' 상을 수여하기로 했다. 

 

KYCC, 약물-알코올 중독 무료 치료 프로그램 시작

한인타운청소년회관(KYCC·관

장 송정호, 3727 W. 6th St. Suite 411 

LA, CA 90020)이 14일 약물치료 서

비스‘KYCC 리커버리 서비스(KYCC 

Recovery Service)’를 시작했다.

‘KYCC 리커버리 서비스’는 약물 및 

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

프로그램으로 LA카운티 공공보건국

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다. 

약물 및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프로

그램이 LA한인타운에 개설된 것은 이

번이 처음이다.

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운영

된다.

먼저 리커버리 서비스는 약물, 알코

올에 중독된 주민들을 돕는 프로그램

이다. 검사와 진단, 치료, 상담, 사후 관

리까지 총 6개월에서 12개월 과정이다. 

12살 이상이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

수 있으며 매주 금요일 오전10시부터 

정오까지 사전 예약없이 무료 상담도 

할 수 있다.

다른 하나는 정신건강 서비스이다. 

그레이스 박 KYCC 클리닉 서비스 매

니저에 따르면 2017년 UCLA 보고서

는 LA카운티내 20% 한인들이 정신적

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

13%의 한인들을 스스로 생을 마감한

다고 밝히고 있다. 정신건강 서비스는 

정신적 고통으로 상담이 필요한 한인

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25살 이하까지

만 서비스가 제공된다.

송정호 관장은“약물 중독 한인들이 

증가하고 정신적 고통으로 상담이 필

요한 한인들이 많다.”면서“KYCC 리

커버리 서비스는 이런 한인들에게 질 

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

시키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

서비스는 무보험자이거나 메디칼 소

지자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.

영어 한국어 스패니시 3개 언어가 제

공된다.

▶ 예약 및 문의: (213) 365-7400

▲ 지지자들에게 당선 확정을 알리며 활짝 웃고 있는 존 리 당선자.


